
혜민스님의 한국불교를 살리는 10가지 생각



1. 반드시 일요법회를 해야 합니다. 초하루 법회 위주로 하다보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절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절에가면 나이드신 보살님만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일요법회의 부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2. 스님 본인이 좋다고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다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불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사찰은 그대로 두고 분원으로 도심안에다 포교당을 내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공찰 주지 스님일수록 사람들 오지 않는 산골에다 절 건물 많이 지어봤자 다음번 주지 하시는 스님 건물 유지비 충당하는데 허리가 휠수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


3. 스님들 법문을 하실때 되도록이면 쉽고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들을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못 알아듯는 선어록 언어는 불교가 어렵다라는 생각만 가중시켜 줄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양대학은 필수 입니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면 점치는 것이 불교인줄 혼동합니다.


4. 보시금이나 기도비를 내는 어른들만 챙기실것이 아니고 아이들 법회와 청소년, 대학생 법회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일요일날 법회를 다 같이 보고 집에 갈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때문에 절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아이들, 대학생 법회 꼭 해야 합니다.


5.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사는 지역의 구청과 연결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내 가족의 복만을 빌기 위해 절에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있으므로해서 신도님들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도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많이 주여야 합니다. 대학생들도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복지 사업도 능력이 되시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이드신 어른이나 다문화 혹은 편부모 아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불교는 사회와 동떨어진 산중 불교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7. 가능하면 기도 이외에 문화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사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도를 가르치거나 서예, 음악, 영어, 사찰음식 프로그램들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를 하시는 곳이 많은데 이것이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찰에 자주 오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8. 주지 스님은 법회날 누구나 와서 신도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 줄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배정해야 합니다. 돈 있는 신도들만 주지 스님을 볼수 있고 일반 신도들은 주지 스님을 만날수 없다는 인식을 주면 않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누구나 스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오픈 시간이 필요합니다.


9. 한국으로 와서 한국 불교를 공부해야 겠다는 외국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 만큼 한국 불교를 해외에 포교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너무 한국식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언어나 문화에 익숙할수 있을때까지 아껴주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인재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0.  신도님들중에 불자이지만 절은 자주 않가도 된다. 혹은 내가 가족 대표로 절에 가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절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나이롱 불자는 진정한 불자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퍼져야 합니다.


(혜민스님, 한국불교를 살리는 열가지 생각)

